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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섬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산호초와 암초들을 공군 활주로와 군기지로 바꾸고 있는 것은, 항로

의 자유와 국제법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섬들을 새로운 군사기지라고 주장

함으로써, 중국은 각 섬의 반경 12마일의 영해를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각 섬을 기

준으로 한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국이 

가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7배나 늘리는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견줄 수도 있을 해상유전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역사와 지리학에서, 중국이 난사군도와 파라셀 제도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

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과거 한나라와 명나라 시절의 역사서를 기반으

로 남해 9단 선(남중국해 태반을 아우르는,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설정했

다. 그러나 남해 9단 선이 실제로 역사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47년이다. 중국의 과

거 지도에서도 중국의 남해 9단 선에 대한 주장을 지지할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이 과거 어로 활동 남해 9단 선에서 어로 활동을 해왔기에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라

는 주장 또한, 함께 어로 활동을 했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어부들을 생각하면 

의미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국이 대부분의 남중국해 군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 군

데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만의 이투아바 섬인데, 스프래틀리 군도

에서 가장 큰 섬이다. 비록 이투아바섬은 암초로 분류되지만, 대만은 이투아바 섬이 빗물

을 가둬 민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이전의 외교적 협약들을 무시하고 무차별적 해



상확장을 꾀하고 있는 현재, 이제 중국이 업신여기고 있는 국제법에 대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자신들의 암초를 모두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의 이투

아바섬을 실효적 영토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대만이 중국의 해상확장을 견제하도록 지원

해야 한다. 물론 이투아바 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대만의 대중 해상방어 또한 

지원해야 한다. 이는 레이더와 대공방어 미사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미 있는 저항 없이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화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쉽게 허용할 

수 없다. 중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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